
1) 교신저자: Lim, Yangmi,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8, Fax: 063-220-2053, E-mail: ym68@jj.ac.kr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ISSN 1225-1488
2018. Vol. 30, No. 2, pp.57-751) http://dx.doi.org/10.19031/jkheea.2018.06.30.2.57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임양미*1)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male･female high school studentsʼ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Moderating roles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Lim, Yangmi*1)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male･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moderating roles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in the process. By using the second to the seventh yearsʼ
data of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panel participating in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the study calculat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male high school students, as each level of child abuse,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higher. However, as the level of child neglect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lower. For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s the level of child neglect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lower, while each level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was higher, the level of 

ego-resilience was higher. In addition, for only male high school students, peer attachment moderated the effect of 

child abuse on ego-resilience. On the other hands, for both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s the level of child

abuse and neglect wer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was lower, while each level of peer attachment and closeness 

to teachers was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was higher. Moreover, for onl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peer 

attachment moderated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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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됨에도 불

구하고, 그 발생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8,573건으로 

이러한 수치는 2013년 6,797건의 약 3배에 해당되며 이 중 부

모에 의해 발생된 경우(80.5%)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되는 중복학대(48.0%)를 제외하고, 

단일 학대유형으로 정서학대(19.1%), 방임(15.7%), 신체학대

(14.6%), 성학대(2.6%) 순으로 발생율이 높았다. 학대를 경험하

는 자녀 연령의 경우 만 13～15세(2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만 10～12세(20.6%) 이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초등학

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기에 아동학대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발달 및 환경적 특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며, 점차 학업성

취에 대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이 가시화된다

(Laible, Garlo, & Roesch, 2004).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은 공격성, 비행 등

의 외현화 문제 뿐 아니라(Kim & Kim, 2018; Park & Lim, 

2014),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내현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Miller, Esposito-Smythers, Weismoore, & Renshaw, 2013; 

Park & Lim, 2014). 학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자녀가 

가정 내에서 자신에게 학대를 행하는 부모의 행동을 내면화하

거나.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 외, 다른 대안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한 점이 원인이 될 수 있다(Patterson, 2002). 또한 인간은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

적실행모델을 형성하므로(Bowlby, 1982),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신을 무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또는 타인을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학대로 인해 발현되는 문제행동 기저에

는 손상된 자아개념이 있다(Huang, 2010). 즉, 아동 및 청소년

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등의 자아개념이 손상됨으로써 결국 공격성과 우울 등의 내현

적･외현적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Kim & Kim, 2018; Lee & 

Kim, 2017).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방식 및 학

대 등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자아개념 유형으로, 

이 두 구인은 개념상 구분된다. 자아탄력성은 새롭거나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자아통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목표에 달성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되며(Block & Kremen, 1996),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얼마

나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

다(Huang, 2010; Seo, 2013).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

중감은 부모학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행동의 기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학대

와 방임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

이 부모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몇몇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

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Lim과 Lee(2017)의 연구결과 부모방

임이 학대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반면 Cheon(2009)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oh와 

Hong(2017)의 연구결과, 자아탄력성과 관계가 큰 학대유형은 

부모의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순이었다. 

한편 부모학대와 방임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학교 등 가정 밖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사회

적 관계에 의해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다. 우선 부모학대가 아

동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또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교사 및 또래지지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이 다수의 

연구들(Kim, 2015; Lee & Back, 2014; Yang, 2013)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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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교사친밀감(closeness to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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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예를 들어, Kim(2015)과 Yang(2013)에 의하면, 가정 

내 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또래애착에 의해 완화되었다. 또한 Lee와 Back(2016)의 

연구결과 학대피해경험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

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이 완화되었다. 반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면, 부모학

대와 방임을 통해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 요소는 교사 및 또래관

계에 전이되어 결국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경우 타

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하게 되어 

교사 및 또래와의 애착형성이 어렵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부모

와의 관계 외, 교사 및 또래관계가 더해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더 크게 손상될 수 있다(Lim & Lee, 2017; Park & Lim, 2014; 

Riggs, 2010). 이와 같이,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자아개념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또래 및 교사관계의 조절효과

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 및 또래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몇몇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사회화 영

향으로,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역기능적인 부모양육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Cyranowki, Frank, Young, & 

Shear, 2000).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듯이, Yoon과 Choi(2004)

의 연구결과 과잉기대 및 간섭 등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낮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의 강도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

소년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Lee와 Han(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민주적･자율적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가 여아에 한해서 나

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교사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여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수적으로 매우 부족할 뿐 아니

라 그 결과도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부모학대와 방임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 및 또

래관계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모학대 및 방임이 고등학교 시기 자녀의 자아탄력

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 및 교

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학대 발생률은 아동 후기와 청소년 

초기에 가장 높으며, 부모학대와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

우 그 부정적 영향이 일시적으로 경험한 경우에 비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Kim & Chung, 2013), 본 연구에서는 아동

기 때부터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고등학생이 된 자녀의 자아탄

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고등학

교 시기는 중학교에 비해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대학

입학 및 진로탐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심

리적 자원이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자녀는 학교생활에 있어 교

사 및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Ryu & Choi, 2012),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 있어 또래 및 교사의 조절효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

는 시도는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을 더 잘 이해하며, 성

별에 맞는 효과적인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

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

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

밀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

밀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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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며 행동에 대해 감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1; Lim, 2013). 특히 Lim(2013) 및 Kim과 Kim(2011)

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요소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Lim(2013)의 연구결과 애정, 감독은 모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

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아탄력성

에만, 일관성 수준은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Kim과 Kim(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

감이 높았던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일

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 한편 자녀에게 처벌을 가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 또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arling & 

Steinberg, 1993;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과 언어적 모욕 등을 가하는 학대와 자

녀에게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적 조치 및 지원 등을 제공하

지 않은 방임 또한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구체적

으로, 부모로부터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대로 인

한 외상과 거부된 경험, 무력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서

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

향을 보인다(Kim, 2015). 또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

데(Noh & Hong, 2017),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 문제

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의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해결전략을 습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결국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Kim & Kim, 2018).

한편 학대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Cheon(2009)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학대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에 비해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한 Lim과 

Lee(2017)의 연구와도 일관된다. 또한 Han(2006)의 연구에서

는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모두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Noh와 

Hong(2017)의 연구결과 부모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

학대 모두 자아탄력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관계의 

강도가 가장 큰 학대의 유형은 방임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체학

대, 성학대, 정서학대 순이었다. 

2.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

절효과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에서 주로 생활을 하므로 학교에서 맺

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부모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

킬 수 있다는 점이 몇몇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들은 개인의 다양한 인간관계는 부모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

화하는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Kim(2015)과 

Yang(2013)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또래애

착에 의해 완화됨을 입증하였다. 또한 Lee와 Back(2016)의 연

구결과 학대피해경험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

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학대를 경험한 초등학교 아동

의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탐색한 

Jo(2014)의 연구결과, 교사와 또래의 지지가 주요한 보호요인으

로 보고되었다. 

반면 부모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은 타인에 대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61

한 적대감으로 인해 또래 및 교사와 친밀한 관계형성이 저해되

어 부모학대와 방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또

래 및 교사관계를 통해 전이되거나 또래 및 교사관계에 의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Lim과 Lee(2017)는 부모학대와 방임

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끼

게 되어 또래애착이 낮아져 오히려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

를 경험한 경우 타인을 적대적이고 거절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 자아를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한

다는 Riggs(2010)의 주장과도 일관된다. 또한 Park과 

Lim(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이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와의 친밀감이 낮을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과 흐름을 같이하여 Wilkinson(2004)은 청소년

기 부모와 또래관계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

선 보완･경쟁 모델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부모와 또래관계는 경

쟁적이며, 부모(또래)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경우 

또래(부모)관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따라

서 이 모델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또래관계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 반면 연속성･인지 모델에 의

하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질은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타인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이 또래로 그대로 전이된다는 애착이론을 지

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몇몇 소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됨으로써 

향후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모학대의 영향을 규

명할 경우 자녀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

고 있다. 예를 들어, Yoon과 Choi(2004)의 연구결과 부모의 부

정적 양육행동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

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과 

Kwon(2010)의 연구에서는 손상된 자아개념의 결과로 나타나

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경우 부모의 애정 

및 자녀를 수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위축정도가 높아진 반면 

여아의 경우 이러한 양육방식과 사회적 위축 간에는 어떠한 관

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으며(Jung & Ahn, 2011),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교사와 친밀감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어

(Jung, 2011) 부모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모양육방식이 자아탄

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에 

대한 친밀감의 조절효과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타인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자아

개념에 대한 부모 및 교사, 또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Song, 

1995). 이를 입증하듯이 Lee와 Han(2013)의 연구에서는 여아

에 한해서 어머니의 민주적･자율적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가 제시되었는데, 구

체적으로 교사지지가 높은 집단에 한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2차년도부터 7차년

도까지의 자료(1,750명)를 활용하였다(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2018). 본 연구대상의 일반 배경을 살

펴보면 <Table 1>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자

(52.5%)와 여자(47.5%)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아버지가 취업

한 경우가 88.7%,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61.7%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42.9%로 가장 많

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44.8%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의 평균 가구 연간소득은 49,524,000원

(SD=22,000,000)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자료수집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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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NYPI는 1차년도에서 7차년도에 해당되는 

자료(2010～2016년)를 공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아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한 부모학대와 방임이 

고등학교 시기가 된 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규명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부모학대와 방임의 경우 이 변인

이 측정되기 시작한 2차년도(초등학교 5학년)부터 7차년도(고

등학교 1학년)까지의 자료를 모아 그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

였다. 또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경우 7차년도 자료(고등학교 1학년)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6년 간의 학대 및 방임 자료값 중 누락되거나 그 외, 다른 변인

의 결측치를 포함한 대상은 모두 제외하고 남은 1,750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

음과 같다. 

1) 자아탄력성 

본 연구대상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You와 Shim(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개

의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자아탄

력성 척도의 점수범위는 14∼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대상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내

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6이었다.

2) 자아존중감 

본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Korea University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0)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

으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

도로 구성되고 1,3,4,7,10번 문항은 역채점을 수행하였으며 나

머지 문항은 그대로 채점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범위

Categories Frequency (%)

Sex

Male 919 (52.5) 

Female 831 (47.5) 

Totals 1,750 (100.0)

Employ Status
of rearer

(multiple-responses)

Father employment 1,553 (88.7)

Mother employment 1,080 (61.7)

Other caregivers employment 4 (0.2)

Fathers' education

Less than graduation of middle school 42 (2.7)

Graduation of high school 607 (38.5)

Graduation of college 169 (10.7)

 Graduation of university 676 (42.9)

Graduation of graduate school 82 (5.2)

Totals 1,576 (100.0)

Mothers' education

Less than graduation of middle school 31 (1.9)

Graduation of high school 715 (44.8)

Graduation of college 256 (16.1)

Graduation of university 548 (34.4)

Graduation of graduate school 45 (2.8)

Totals 1,595 (100.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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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4이었다.

3) 부모학대와 방임 

본 연구대상이 경험한 부모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Huh(2000)와 Kim(2003)이 개발한 부모학대와 방임 척도를 사

용하였다. 부모학대와 방임 척도는 각각 총 4개의 문항으로 ‘매

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부모학대 척도의 경우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

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

신 적이 많다’ 등의 신체적･언어적 학대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

함되어 있다. 부모방임 척도의 경우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에

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채점 시, 부모학대 척도의 경우 모든 문항을 역채점한 

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방임 척도는 원문항 그대

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학대와 방임 척도의 가능한 점수

는 각각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이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와 방임의 6년간 자료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므로, 부

모학대와 방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평균값을 산

출한 결과, 부모학대의 경우 .84, 부모방임의 경우 .71이었다.

4) 또래애착

연구대상의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척도를 Hwang(2010)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는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 총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소외 하위척도 3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

해 역채점을 수행한 후, 9개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의 점수범위는 9～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

구대상이 또래와 의사소통 및 신뢰 수준이 높고 소외감을 느끼

는 정도가 낮아 또래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애착 척

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3이며,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의사소통 하위척도 .80, 신

뢰 하위척도 .82. 소외 하위척도 .73이었다. 

5) 교사에 대한 친밀감

연구대상의 교사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Min(1991)

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 하위척도(5문항)를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하위척도의 문항은 ‘선생님과 이야기하

는 것이 편하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5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우 그

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시, 교사에 대한 친밀감 척도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

점을 수행하였다. 교사에 대한 친밀감 척도의 점수범위는 모두 

5∼20점 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이 교사에게 친밀

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에 대한 친밀감 척도

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1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

었다. 우선 연구대상의 배경과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문항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

며, 차이검증(t검증, 일원변량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 종속변인에 대한 부모학

대와 방임의 영향과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문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독립변인 외, 종속변인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Brooks-Gunn, Klebanov, Liaw, & 

Duncan, 1995)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취업상태 등

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취업상태,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한해서

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t=-2.62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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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취업상태, 부모의 학력 수준의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자아존중감

에 한해서 영향을 미쳤을 뿐 자아탄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그 외, 배경변인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

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본 연구의 독립 및 조절변인들과 

함께 회귀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의미 있

는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던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해

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력(β=.05, 

p<.05)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경제적 수

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가 크지 않고, 경제적 

수준 포함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대한 본 연구의 독립 및 조

절변인들의 영향력 강도 및 방향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

로, 각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모든 배경변인을 최종 위계

적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 분석 시, 1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인 부모학대와 방임,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을 투입하

였으며, 2단계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부모학대와 방임,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상호작

용 항을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절차를 적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분석과 

연구문제 1,2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남녀 고등학생의 부모학대 및 방임경

험,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의 문항평균

(M)과 표준편차(SD)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경험한 학

대와 방임 문항평균은 각각 1.66(SD=.42), 1.71(SD=.35)로 가

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또래애착, 교사친밀감의 문항평균은 3.16(SD=.44)

과 3.03(SD=.56)으로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연구대상의 자아탄력성 문항평균은 

2.91(SD=.42)로 자아존중감(M=3.04, SD=.45)에 비해 다소 낮

았다. 

한편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Table 2> 참조), 

부모학대와 방임경험 모두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과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제시되었으나 부모방임과 자

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강도가 부모학대와 자아탄

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은 모두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 제시된 부

모학대와 방임, 또래애착, 교사친밀감은 모두 .50이하의 상관관

계를 보임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54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또한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 평균값에 차이가 나

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부모방임을 제외한 모든 변인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학대(t=.18, p<.001), 자

아탄력성(t=.10, p<.001), 자아존중감(t=.07, p<.05), 교사친밀감

(t=.07, p<.05) 평균에 있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또래애

착(t=-.06 p<.05)에 있어서는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우선 이러한 결과는 학대발생율이 

여아에 비해 남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전국 아동학태 실태조

사 결과(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와 일관된다. 또한 이 결과는 남학생

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여학생에 비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

중감이 높아지며(Daniel & Wassell, 2002), 또래애착의 경우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Jung & Ahn, 2016) 남학생이 여학생

에 비해 교사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Jung, 

2011) 연구결과들과 일관된다. 한편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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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모두 

<Table 2>에서 제시된 상관관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또래애

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남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투입된 독립

변인 모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부모학대(β = .14), 방임(β = -.14), 또래애착(β = .29), 

교사친밀감(β = .34) 모두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남

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높았던 반면, 부모방임 수준

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다. 또한 부

모학대 및 방임이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로 자아탄력성 변량의 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투입된 상호작용 항 중 부모학대와 또래애착 간의 상호

작용 항(β =-.1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즉, 부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Variables 1 2 3 4 5 6
1. Child abuse  
2. Child neglect    .39**

3. Peer attachment  –.29** –.36**

4. Closeness to teachers  –.14** –.32**   .38**

5. Ego-resilience  –.06** –.30**   .42**  .44**

6. Self-esteem  –.25** –.36**   .47**  .38**  .54**

M  1.66 1.71 3.16 3.03 2.91 3.04
SD   .42 .35 .44 .56 .42 .45

**p <.01

Table 2.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n=1,750)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Ego-resilience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1st step
β  

2nd step
β   

1st step
β   

2nd step
β   

Child abuse  .14***  .12***  .05  .05
Child neglect -.14*** -.14***   -.15***   -.15***

Peer attachment  .29***  .31***    .31***    .30***

Closeness to teachers  .34***  .32***    .25***        .24***     
Child abuse x Peer attachment  -.11**  .03

Child neglect x Peer attachment  .03  -.01 
Child abuse x Closeness to teachers  .06  -.02   

Child neglect  x Closeness to teachers -.03 -.06
△R2 .32***  .01*   .27*** .01

Total R2 .33 .28
F 55.47***  39.67***

*p < .05, **p < .01, ***p < .001

Table 3.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ego-resilience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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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회귀방정

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자 고등학생 자아탄력성 변량의 총 

33%를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여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고등학생

의 결과와 다르게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 중 부모학대를 제

외한 부모방임(β = -.15), 또래애착(β = .31), 교사친밀감(β = 

.25)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으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

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높

았다. 남자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

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

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

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여자 청소년 자아탄력성 변

량의 총 28%를 설명해 주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고등학생 모두 부모방임이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부모방임과 자아탄력성 

간에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Noh와 Hong(2017), 

Han(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또한 또래애착과 교사 

친밀감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과 자아탄력성 간에 정적 관계를 보고한 여러 선

행연구들(Jo, 2014; Lim, 2013)과 일관된다. 한편 학대의 경우 

남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는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 간에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한 Han(2006)과 Noh와 Hong(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

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학대 평균값 수준, 

사회문화적 영향, 성별에 따른 부모 사회화 과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제시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학대(독립변인)와 또래애착(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자아탄력성 평

균값을 산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 의하면, 또래애착 수준에 따라 부모학대와 자아탄력성 간

의 기울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울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

을 적용하여 또래애착 수준별로 부모학대와 자아탄력성 간의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ʼ ego-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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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β)를 산출한 결과,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에 한해서 부

모학대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β = .13)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낮은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아졌다(<Table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완화된다고 보고한 Lee와 Back(2016)의 연구

와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부모학대의 

영향력은 또래애착 정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강하게 드러남으

로써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와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서로 상

충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3.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에서 제시된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또래애

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남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 투입된 독립

변인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부모학대(β = -.09), 방임(β = -.12), 또래애착(β = 

.35), 교사친밀감(β = .19)은 모두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

모학대와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Dependent
Peer attachment                                   Variables Ego-reliance(male students)

Low group(n=553)  β = .13**

High group(n=366) β = -.07
**p < .01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ʼ ego-resilience by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1st step
β   

2nd step
β   

1st step
β  

2nd step
β  

Child abuse  -.09**  -.09**  -.09**  -.09**

Child neglect  -.12***   -.12***  -.18***  -.17***

Peer attachment   .35***    .34***   .31***   .32***

Closeness to teachers   .19***    .19***   .19***   .20***

Child abuse x Peer attachment  .04  .10**

Child neglect x Peer attachment -.02 -.08*

Child abuse x Closeness to teachers -.00 -.01

Child neglect x Closeness to teachers  .00 .02

△R2   .31***  .00   .32***  .01*

Total R2 .31 .33

F 50.93*** 49.39***

*p < .05, **p < .01, ***p < .001

Table 5. The hierarchical reg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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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았으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남

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았다. 또한 부모학대 및 방

임이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

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

한 결과, 추가 설명량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학대 및 방임

의 영향은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총 31%를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여자 고등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학대(β = 

-.09), 방임(β = -.18), 또래애착(β = .31), 교사친밀감(β = .19) 

모두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부모학대와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으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

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

았다. 또한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과 또래애착, 교사친밀감 간의 상호

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의 영

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추가로 자아존중감 변량의 1%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상호작용 항 중 부모학대와 또래애

착 간의 상호작용 항(β =.10)과 부모방임과 또래애착 간의 상호

작용 항(β =-.08)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부모학대와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의 수준에 따라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

한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

중감 변량의 총 33%를 설명해 주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고등학생이 경험한 부모방임과 학대 모두 자아존중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Lim과 Lee(2017)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며,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들(Lim, 2013; Park & 

Lim, 2014)과 일치하였다.  

한편 부모학대와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학대 및 방임(독립변인), 또래애착(조절변인)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자아존중감 평균값을 

산출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Figure 2>, <Figure 3>과 같다. 

<Figure 2>, <Figure 3>에서 제시된 또래애착 수준에 따른 기

울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Aiken과 West(1991)

의 방식을 적용하여 또래애착 수준별로 부모학대 및 방임과 자

아존중감 간의 회귀계수(β)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6>,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학대가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β =-.31)은 또

래애착이 낮은 집단에서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완화된다는 Kim(2015)과 Yang 

(2013)의 연구결과와는 일관되지 않는 반면 부모의 학대가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통해 전

이 또는 강화된다고 주장한 Lim과 Lee(2017), Riggs(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반면 부모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β =-.28)과 높은 집단(β =-.34)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여

자 고등학생이 경험한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 수

준과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애

착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가 더 커진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평가

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향(Song, 1995)으로 인해, 

또래와 정서적으로 밀착될수록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 양육태도를 또래 부모와 비교할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부

모방임이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 강

화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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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neglect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Dependent
Peer attachment                                   Variables Self-esteem(female adolescents)

Low group(n=446)   β = -.31***

High group(n=385) β = -.09
*** p < .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by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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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

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한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 자

녀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주요결과를 논의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과 교과의 역할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경

우 고려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되어 부모방임 및 학대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

었으며, 남학생에 한해서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남녀 고등

학생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방임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Noh와 Hong(2017) 등의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 남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부

모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 또한 높아졌으며, 여

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학대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록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은 임상 집

단이 아닌 일반 학생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학대평균은 1.75(표

준편차 .43), 실제 획득한 문항평균 점수범위는 1∼3.56점(4점 

만점)이며, 중간 점수인 2.5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경우가 265

명(15.1%)이라는 점을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이 경험한 학대수준

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교육열이 높고 성취가 강조되는 

한국, 중국 등과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처벌은 자녀

가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훈육과 관심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Blair & Qian, 1998; Lee & Kwon, 2007), 우리

나라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훈육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에게 폭력을 행한 경우가 33.0%에 이르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특히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관련된 요소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

활적응과 학대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Lee와 Kwon(2007)의 연

구는 본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신체적 처벌을 경험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해서 받은 훈육의 일환으로 고려하며, 방

임을 경험한 경우와 달리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 문화권에서는 훈육을 통한 자

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학업성취도를 높인다는 점이 

Blair와 Qian(1998)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신체적 학대와 통제적 양육행동이 반드시 부적

응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Blair

와 Qian(1998)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적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

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규범에 순응하도록 지시하고 

엄격한 훈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학대보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

다고 볼 수 있다(LaRose & Wolfe, 1987). 그러므로 부모학대

가 학업성취도 및 자아탄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때, 

학대의 강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암시된다. 또한 부

모는 사회화 과정에서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아에게 성취

와 성공, 도전, 독립성 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Buss, 

2008), 이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목표에 도전하고 자기통제 수준

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목표에 달성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요소로 구성된 자아탄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는 남아에게 이러한 양육목표와 가치를 훈육 등을 포함한 

양육행동을 통해 전달하게 되므로, 본 연구대상이 경험한 심각

하지 않은 수준의 신체적･언어적 처벌은 남자 청소년에게 관심

과 훈육으로 작용되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여러 연구(Noh & 

                            Dependent
Peer attachment                                   Variables Self-esteem(female adolescents)

Low group(n=446)   β = -.28***

High group(n=385)  β = -.34***

*** p < .0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child neglect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by the level of pe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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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2017; Han, 2006)들을 통해 부모학대는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학대 강도를 고려

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학대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탐

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학대가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

애착에 의해서 조절되었는데,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에 한해서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추론대로 남학생이 부모의 신체적･언어적 

처벌을 훈육과 관심으로 인식할 경우 이러한 부모의 양육방식

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또래애착이 높을 경우 

오히려 희석된다는 점이 제기됨으로써 청소년기에 부모와 또래

는 경쟁관계라고 주장한 Wilkinson(2004)과 흐름을 같이한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되어 자아탄력성과 다르게 부모방임 

및 학대는 모두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에 대한 방임의 영향력이 학대의 영향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방임이 남녀 중학

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대보다 큰 것으로 보고

한 Lim과 Lee(2017)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이는 부모가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경우

에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몇몇 연

구결과(Darling & Steinberg, 1993; Milevsky et al., 2007)와도 

일관된다. 따라서 부모의 권력을 기반으로 자녀의 행위를 통제

하고,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은 학대로 발전

될 수 있으므로(LaRose & Wolfe, 1987), 통제적 양육행동 및 

학대는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모

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며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고 감독할 경우, 합리적 

설명과 애정을 수반한 훈육방법이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부모학대 및 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는 학대유

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부모학대가 여자 고등학생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또래애착이 낮을 경

우 더 강화되었다. 이는 부모학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력이 또래애착을 통이 전이되거나 또래애착이 낮을 경

우 더 커진다는 여러 연구결과(Lim & Lee, 2017; Park & Lim, 

2014; Riggs, 2010)와 일관된다. 반면 부모방임은 여자고등학

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또래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부모방임이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데 또래애착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가 학교생활적응이 매우 중요한 과

업인 동시에, 자신의 평가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

자 고등학생의 경우(Song, 1995)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또

래 간의 의사소통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방임을 통

해 경험한 부모의 무관심, 교육적 지원 부족 등을 또래 부모와 

비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추

론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예방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방향 및 학대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

그램을 운영할 경우 고려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10대 또는 20대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부모교육이 적절한 시기로 고등학교 시기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예비부모교육은 주로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

고등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Oh, 

2018). 그러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기 예비부모교육

은 학교현장에서 가정과 교과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현재 가정과 교과의 경우 부모교육의 내용이 가정생활 분야

의 일부 영역(‘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준비’, ‘임신 중 생활과 

출산’, ‘자녀돌보기’,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에서 이미 다루

어지고 있으므로, 부모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일본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가정

과 교사가 가정 교과목 시간을 활용해 실시하며 영유아와 직접 

만나는 실습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Oh, 201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에 민감한 여자 고등

학생은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학대와 방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또래관계를 통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학대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또래

관계에 특히 관심을 가지며, 가족해체, 학대 또는 빈곤 등의 취

약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또래를 학교생

활 도우미로 연결시켜 고민상담과 자기관리 전략을 제공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결과 남학생은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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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교사에 대한 친밀감 수준이 높으며, 부모가 자아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 강하게 나타난 점을 고

려하여 부모학대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남자 청소년일수록 

오히려 또래에 비해 권위 있는 교사 또는 전문상담가의 중재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와 방임의 경우에 한해서만 아

동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는 자료의 평균치를 활용하였으

며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은 모두 고

등학교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동기부터 고등학

교 시기에 이르는 동안 부모학대와 방임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 등 종단적 자료를 위한 통계기

법을 적용해 부모학대와 방임이 또래애착 및 교사친밀감, 자아

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추적해 보는 접근이 필

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 및 방임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가 제

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연구(Jo, 2014)를 통해 부모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교사지원을 통

해 완화됨으로써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남자 고등학생이 경험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학대는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

고 이러한 영향력은 또래애착이 낮을 경우에 한해서 나타난 결

과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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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학대와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2∼7차년도) 1,75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

은 낮았다.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높은 수준의 방임을 경험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은 낮았으며, 또래애착과 교사친

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 한편 남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또래애착이 부모학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낮은 경우 부모학대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남자와 여자 고등학생 모두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와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았으며,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한편 여자 고등학생에 한해서 또래애착이 부모학대 및 방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또래애착이 낮은 경우 부모학대경험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존재한 

반면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부모방임이 여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부모학대 예방차원에서의 가정과 교과의 역할과 학대경험 남녀 청소년을 상담 시,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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